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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3.29.(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남북통합문화센터

에서 하나원 교육생과 함께 맞춤형 연극 '열 번째 봄'을 관람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간밤에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

문가패널 임기연장 부결됐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이

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

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 활동을 종

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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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

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일정에서 장관님께서 하나원 교육생들과 함께 보는 연

극 말씀하셨는데요. 맞춤형이라고만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과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열 번째 봄'이라는 연극은 탈북민 출신 오진하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탈북민들이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

움을 담았고, 또 힘겹게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연극은 

통일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고요. 또 교육생들이 연극을 통해 우리 

사회 정착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